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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文化)는  문화(脗和)다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문화(文化)는 문화(脗和)다. 합할 문(脗)이며 화할 화(和)다. 위아래 입술처럼 잘 맞는 게 문합
(脗合)이고 구성원들끼리 화기애애한 것이 화목(和睦)이다. 그게 생명의 법칙이다.
 “삶은 유약(柔弱)하고 죽음은 견강(堅强)하다.” 노자 말씀이다. 사람의 몸은 살아 있을 때에는 
부드럽고 죽으면 굳어진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게 자연 법칙이다. 군대가 국경을 넘으면 
전쟁이고 비즈니스맨이 국경을 넘으면 평화다.  사랑은 따뜻하고 영원하나 미움은 차고  소멸한
다.
 기업조직도 마찬가지다. 유연하면 살지만 강직하면 죽는다. 가정과 기업은 인간 지혜가 만든 
가장 대표적인 사회조직이다. 가정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집단이며 회사는 비즈니스맨들이 
모인 곳이다. 
 ‘게마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의 저자인 독일의 사회학자 페르디난트 퇴니에스의 성찰이다. 
게마인샤프트, 즉 공동사회의 전형인 농촌사회에서는 대인관계가 자생적 정서에 의해서 결정된
다. 게젤샤프트, 즉 이익사회는 합리적 의지의 산물이다. 기업이 대표적이다. 현대에 이르러 가정
은 황폐해졌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그만큼 짐지게 됐다.
 기업 역시 법인(法人)이므로 생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태어나고 죽는다. 죽음은 뭇 생명체처
럼 경직성에 따른 노쇠와 질병 때문이다.
 네델란드는 1597년부터 1601년에 걸쳐 15개의 선단, 총 65척의 배를 자바섬으로 보냈다. 목적
은 향신료 무역에 있었다. 1602년에는 네델란드 기업 간의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통
합한 ‘네델란드 동인도회사’를 설립했다.
 이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기원이다. 그들에게는 투철한 상인정신이 있었다. 바로 ‘신용’이었다. 
이렇게 네델란드는 세계경제의 패권을 장악해 나갔다. 그러나 네델란드 동인도회사는 점점 시
장과 상품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결국 1800년 폐업했다. 조직의 문화가 노쇠해졌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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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성쇠’의 저자 사카이야 다이치에 의하면 조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성공신화에 매몰되기 때문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직은 계속되는 성장에 도취했다. 
그래서 무모하게 덩치를 키워 나갔다. 분수에 넘치는 군사를 동원하고 무리하게 조선 침공에 나
섰다. IMF 외환위기때 한국 30대 재벌의 1/2이 무너졌다. 그들 역시 무작정 덩치를 키우는 데만 
혈안이 됐기 때문이다. 
 둘째, 정실인사 때문이다. 그것은 2차대전 패배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이 본보기다. 고위직은 
육사와 해사출신만의 잔치였다. 
 셋째, 정부의 과도한 보호정책 때문이다. 일본의 석탄산업이 대표적이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여기에 속한다. 대체로 독점상태에서 정권의 비호아래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감사원의 감사 보고를 보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감사원이 공기업에 감사를 벌였다. ‘나눠 먹기’가 만연했다. 개인관광 항공료, 개인적인 ‘한 잔’ 
접대비용, 골프비용도 법인 카드로 지불되는 등 치졸한 비리가 여전했다. 무늬만 민영기업이었
던 KT에도 ‘적당주의’와 ‘비리’가 곳곳에 있었다. 비리를 일벌백계했다. 구매절차를 개선했다. 협
력회사와는 상생을 위해 ‘최저가 입찰’ 방식을 없앴다. 품질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면서 ‘일물 복
수가격제’를 도입했다. 요직에는 ‘일자리 공개시장(Job Open Market)’을 통해 지원자들을 공모
하는 등 열린 경영을 표방했다. 이 모든 것이 기업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는 일이다. 부드러움은 
생(生)하고 뻣뻣함은 사(死)한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13일
(금)

10월 16일
(월)

10월 17일
(화)

10월 18일
(수)

10월 19일
(목)

미 달 러 (USD) 1339.90 1349.40 1353.80 1351.90 1351.70

일 본 엔 (JPY) 894.73 901.98 905.10 902.56 901.95

영 국 파 운 드 (GBP) 1632.07 1639.72 1653.40 1646.61 1641.37

캐 나 다 달 러 (CAD) 978.89 988.93 994.34 990.44 985.56

홍 콩 달 러 (HKD) 171.26 172.45 173.17 172.79 172.64

중 국 원 (CNH) 183.63 184.70 185.25 184.75 184.76

유 로 화 (EUR) 1411.32 1419.43 1429.21 1429.57 1424.49

호 주 달 러 (AUD) 846.08 851.07 858.04 860.69 855.83

싱 가 폴 달 러 (SGD) 978.35 985.36 989.40 987.87 984.0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33 285.38 285.85 285.45 284.90


